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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 ｢폭염(고수온)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고수온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태세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7월 11일(목) 14시부로 ｢폭염(고수온) 재난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른 고수온 위기경보*를 ‘주의’단계로 발령하였다.

    * 고수온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1단계 → 심각 2단계

국립수산과학원이 서·남해 제주 연안의 21개 해역*에 대하여 고수온 예비
특보를 발표(7.11, 14시부)함에 따른 조치이다. 해당 해역은 다음 주 장마전선
북상 후 수온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 주요 연안 수온(7. 11. 9시 기준) : 함평만·득량만·여자만(25.2℃), 천수만(24.8℃), 

사천만·강진만(24.4℃), 제주 동부 앞바다(23.9℃)

올해 국립수산과학원의 고수온 예비특보는 6월 중순부터 지속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다소 늦게 발표*되었다. 다만, 올 여름 우리나라 수온은
평년(과거 30년 평균)보다 1℃ 내외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 주 장마전선
북상 이후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23년 7월 6일 고수온 예비특보 첫 발표

해양수산부는 190개소 수온 관측망을 통해 관찰한 실시간 수온 정보를
지자체와 어업인에게 문자와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10개 광역
지자체에 액화산소 공급기 등 고수온 대응장비를 지원하였다. 양식장에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영어·인도네시아어 등 외국어로 된 양식장 관리
요령도 배포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장마 이후 본격적인 수온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 함께 양식장
준비상황을 직접 살펴볼 계획이며 어업인분들께서는 사육밀도 조절, 대응
장비 점검 등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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